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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’26.8.12,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 -

◇ 매일 국내·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 관련 
주요 이슈를 선별‧요약하여 배포함

□ 국내

ㅇ HD현대오일뱅크, 수소내연기관 전용 엔진오일 국내 최초 공급

(’26.8.11, 상용차매거진)

- HD현대오일뱅크는 수소내연기관 전용 엔진오일 ‘엑스티어 H2-ICE’를

타타대우모빌리티 등에 국내 최초로 공급한다고 함

- 회사는 2023년 제품 개발에 착수해 2025년 성능 검증을 완료했으며

수소 연소 시 발생하는 높은 온도와 수분으로부터 엔진을 보호하도록

설계했다고 함

- HD현대오일뱅크는 수분 제어와 데포지트 생성 억제 성능을 확보했으며

수소상용차용 고부가가치 윤활유 사업을 해외로 확대할 계획이라 함

ㅇ 현대제철, DNV와 수소·암모니아 운송용 강재 개발 (’26.8.11, 뉴데일리)

- 현대제철은 8월 10일 부산 DNV 코리아 마리타임 본사에서 DNV와

수소·암모니아 등 미래에너지 운송용 강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

체결했다고 함

- 양사는 저장·운송용 강재와 용접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

평가와 시험 방법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라고 함

- 현대제철은 소재 시험과 기술 연구를 담당하고 DNV는 국제표준과

인증 자문을 제공해 관련 강재의 표준화와 글로벌 인증 기반을

마련할 방침이라고 함

https://www.cvinfo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1611
http://biz.newdaily.co.kr/site/data/html/2026/08/11/2026081100112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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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AI로 자유로운 기체 줄 세우고 배열…탄소 포집·수소 저장 새 길

(’26.8.11, 뉴스1)

- KAIST 김지한 교수 연구팀은 금속-유기 골격체 내부에서 기체 원자를

규칙적으로 배열하는 ‘기체 격자’를 구현했다고 함

- 연구팀은 Co-CAU-36 구조에서 제논이 체심입방 격자를 형성하고 제논과

크립톤 혼합기체가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함

- 연구팀은 머신러닝과 유전 알고리즘으로 삼차원 배열을 역설계했으며

이 방식을 이산화탄소와 수소의 선택적 포집·저장 소재 개발에 활용할

수 있다고 함

ㅇ ‘속도 조절’에 브레이크, 해외로 눈 돌리는 기업들 [창간 9주년

특별기획 ① 으라차차 수소연료전지] (’26.8.11, 월간수소경제)

- 2026년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공고 물량은 930GWh로 지난해

1,300GWh보다 약 30% 감소했다고 함

- HD현대수소연료전지는 평택에 50MW 규모의 SOFC 생산라인을

구축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함

- 블룸에너지는 10MW 패키지인 시리즈 10의 고정 발전단가를 가스비와

유지보수비를 포함해 kWh당 0.099달러로 제시했다고 함

- 두산퓨얼셀은 군산에 50MW 규모의 SOFC 생산라인을 구축했으며

블루에프씨는 8월 4일 CE 인증을 완료하고 10kW 시스템 10기에

대한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함

https://www.news1.kr/local/daejeon-chungnam/6254944
https://www.h2news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42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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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해외

ㅇ [독일] 2029년부터 신규 수전해 설비에 전력망 요금 부과 추진

(’26.8.10, Hydrogen Insight)

- 독일 연방네트워크청(BNetzA)은 2011년부터 적용해 온 그린수소 생산자의

전력망 요금 면제를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함

- 새 제도는 2029년 1월부터 수전해 설비가 전력망에서 확보한 용량에

따라 고정 용량요금을 부과하되, 실제 전력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요금은

면제하는 방식임

- BNetzA는 구체적인 요율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발전사업자 대상 계통

투입 용량요금인 연간 kW당 약 4~7유로를 기준으로 검토할 방침임

- 해당 요율을 단순 적용할 경우 100MW급 그린수소 프로젝트는

연간 약 40만~70만유로, 1GW급은 약 400만~700만유로를 부담할

것으로 추산됨

- 신규 요금제 적용 대상은 EU 기준상 재생가능 비생물기원연료(RFNBO)

또는 저탄소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로 제한됨

- 기존 면제요건을 충족해 이미 가동 중인 프로젝트는 수전해 설비

가동 후 20년간 면제를 유지하며, FID를 완료한 일부 개발사업도

조건부로 기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

- 미가동 FID 프로젝트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자격을 입증하고 2029년

8월 4일까지 상업운전을 시작해야 하며, 투자액 절반 규모의 구속력

있는 기자재 발주 등 재무요건도 충족해야 함

- BNetzA는 전력망 확충 비용 증가에 따라 수전해 설비도 계통 비용을

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, 신규 제도 협의를 2026년 말까지 마무리할

계획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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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[스페인] 백금 사용량 75% 줄이고 성능 유지한 수소연료전지

촉매 개발 (’26.8.10, Fuel Cell Works)

- 스페인 IMDEA 재료연구소는 기계적 압축을 제어한 구리-백금 합금

Cu3Pt 박막으로 백금 사용량을 75% 줄이면서 순수 백금에 가까운

성능을 확보했다고 함

- 연구팀은 1% 미만의 압축이 촉매의 원자·전자 구조를 변화시켜

산소환원반응 활성을 향상시켰다고 함

- 0.5M 황산 조건에서 압축된 Cu3Pt는 제곱센티미터당 1mA의

전류밀도에서 855mV를 기록해 순수 백금의 856mV와 유사한

성능을 보였다고 함

- 반면 0.80% 인장 변형은 성능을 저하시켰으며 전기화학 처리 과정에서

표면의 구리가 제거되고 백금이 풍부한 층이 형성됐다함

- 연구결과는 학술지 Electrochimica Acta에 게재됐으며 연구팀은

저백금 촉매가 수소연료전지의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함

< 탄성 변형을 통해 금속간화합물 박막의 산소환원반응(ORR) 촉매 활성을 향상,

출처: IMDEA Materials Institute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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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【안내】에너지·전기·수소 대표 학회 공동 정책포럼

『AI 시대 전력시스템 대전환과 수소의 역할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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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【안내】수소 밸류체인 인허가 현장실무 교육(제5차)

『수소충전소 품질관리·운영』 참가신청

https://h2academy.or.kr/course/111

